
보도자료

보도시점 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3. 8. 6.(일)

한덕수 국무총리, 사흘연속 잼버리 
현장점검 후 깨알지시

□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(일) 사흘 연속 전북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현장을 
찾아 긴급지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,

 ㅇ 김현숙, 이상민, 박보균 공동조직위원장에게 "끊임없이 현장을 돌아보며 
참가자들의 의견을 듣고 문제점을 파악해 확실히 해결하라"고 지시했다.

□ 한 총리는 4일과 5일에 이어 이날도 영내 활동중인 참가자들에게 "불편한 
점이 없느냐"고 묻고 "고칠 점을 말해달라"고 했다.

 ㅇ 조직위가 안내하는 편의시설만 둘러보지 않고, 참가자들이 지적해준
곳을 중심으로 영지 외곽에 있는 시설을 무작위로 불시 점검했다.

 ㅇ 한 총리는 김현숙 위원장, 최창행 사무총장 등 조직위 관계자들과 전라북도 
관계자들을 잇달아 불러 긴급지시 이행 상황을 묻고,

 ㅇ 총리가 현장점검한 내용과 답변이 다른 경우 "현실과 일치하지 않는다”고 
지적하고,"책상에 앉아있지 말고 현장에 나가 다시 조치한 뒤 보고

하라”고 했다.

□ 한 총리는 이날 "중앙정부가 본격 대응하기 시작한 뒤 문제점이 상당
부분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”면서, 다음 사항을 조직위에 
추가로 지시했다.



 ㅇ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 청결 유지를 위해 긴급 추가 투입된 인력 약
700여명에게도 충분한 물을 공급하고 휴식을 보장할 것

 ㅇ 영외활동버스 배차 간격을 줄여 참가자들이 길에서 기다리는 시간을
단축할 것

 ㅇ 영지내 쓰레기 집하장을 늘려 참가자들의 불편을 덜고, 모인 쓰레기를
수시로 수거해 청결한 환경을 유지할 것

 ㅇ 팔토시와 선크림, 얼음과 생수 등을 충분히 조달해 수시로 추가 공급할 것
 ㅇ 길안내 표지판과 소규모 물놀이장을 추가 설치할 것

 ㅇ 잼버리대회 폐영식이 끝난 뒤 바로 귀국하는 대신 서울, 부산 등 국내
다른 지역을 여행하려는 참가자들에게는 인천공항까지 가는 기존 교통편 
외에 다양한 대안 교통편을 마련해 줄 것

□ 아울러, 잼버리대회가 중반에 접어들면서 참가자들의 영외활동이 늘어
나고 있는 점과 관련해 한 총리는 이상민 위원장(행정안전부장관)에게,

 ㅇ 참가자들이 영외활동을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다치는 사람이 나오지 
않도록 교통안전에 유의하라고 지시했다.

□ 한 총리는 또한 이날 오후경 식약처장에게 더운 날씨에 식중독 등이
발생하지 않도록 생산, 유통, 판매단계에서 위생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
라고 지시했다.

□ 이날 한 총리는 세브란스병원 의료진 등 자원봉사자들을 만나 격려하고
세계잼버리대회 성공을 위한 민간의 응원에 감사를 전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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